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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의 ‘역설’풀다
극지연, 남극 해빙 증가 원인 최초 규명…“수십 년 주기 자연변동성의 영향”

□ 극지연구소 (소장 강성호)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남극 바다

얼음이 늘어난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 해빙 (바다얼음)은 남극과 북극의 바다를 덮고 있는 거대한 얼음판으로 

태양빛을 반사해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기후, 기상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1970년대 말부터 인공위성을 활용한 관측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예측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그러나 비교적 예측 결과가 정확한 북극과 달리, 남극 해빙 예측은 실제 

관측 값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1979년부터 2014년까지 남극의 해빙 

변화를 살펴보면, 1~3%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지역에 따라 최대 

5~6% 이상 증가했다. (첨부1)

□ 극지연구소 김성중 박사 연구팀과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 미국 

해양대기국, 하와이대학교 등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은 자연변동성에서 

남극 해빙 증가의 원인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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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변동성은 인간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자연적인 과정에서 발생

하는 변화로 다양한 시공간 규모로 나타난다. 연구팀은 동태평양의 온도 

감소와 남태평양-열대대서양의 온도 상승이 남극해의 수온을 떨어뜨리고 

해빙 생성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 이 같은 변화는 수십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일어났는데, 인류가 해빙을 

관측한 기간이 40년 남짓에 불과해 파악이 쉽지 않았다.

□ 정의석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런 한계점 때문에, 이전 남극 해빙 

예측은 자연변동성에 의한 온도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기체의 영향 등이 실제보다 크게 반영돼 관측 

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 북극해에서는 자연변동성의 영향이 해빙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예측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기체 증가에 

따른 온실효과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예측 과정에 

잘 반영돼 관측 결과와 부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 (Nature Climate Change)에 

4월 15일 게재됐다.

□ 김성중 극지연구소 대기연구본부장은 “지난달 남극 해빙의 면적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복잡한 변화로 해빙 예측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간활동과 자연변동성의 영향을 구분해낸 이번 연구는 기후예측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1. 남ㆍ북극 해빙 변화 비교

붙임2. 지구의 자연변동성이 남극해 수온 하강에 미치는 영향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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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남ᆞ북극 해빙 변화 비교 (관측 vs. 예측)

북극 (왼쪽)과 남극 (오른쪽) 해빙의 변화 양상 (1979~2014).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위

쪽) 결과와 컴퓨터 기후모델을 적용해 예측한 결과 (아래쪽)를 비교해보면, 남극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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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구의 자연변동성이 남극해 수온 하강에 미치는 영향 모식도

수십 년 주기로 나타나는 자연변동성 모식도. 동태평양 지역에서의 온도 감소, 남태평양 

수렴대 및 열대 대서양 지역의 온도 증가 경향과 관련된 대규모 대기 순환의 변화가 

남극해 해수면의 온도를 낮추고 해빙 증가를 유발함. 동태평양 지역에서의 온도 감소는 

온실기체 증가로 인한 전 지구평균 온도 상승을 일부 둔화시켜 남극 해빙 증가 경향에도 

기여함


